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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성범 “석민이 형 최고” NC 박석민(오른쪽)이 23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KIA와 홈경기 4회말 2사 1·2루서 시즌 25호 3점홈런을 터뜨리고 나성범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. 3회에도 솔로홈런을 터
뜨린 박석민은 개인 통산 12번째 연타석홈런을 기록했다.

두산이 1차 신인우선지명에 이어 2차
지명회의에서도 ‘우완 사이드암’을 가장
먼저 호명했다. 두산은 22일 열린 2017
신인드래프트에서 사이드암 투수 박치
국(18·제물포고)을 1순위로 낙점, 1차 우
선지명에서뽑은동국대투수최동현(22)
과 함께 2명의 사이드암 투수를 신인 1순
위로선택했다.

마운드 보강을 위해 투수 유망주들을
확보한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. 그러
나 ‘사이드암’이라는 특성을 가진 투수
2명을 연달아 선택한 점은 궁금증을 자
아낸다.이에 대해 두산 스카우트팀이 내
놓은배경은 ‘불펜강화’였다.

두산 윤혁 스카우트 부장은 22일 신인
드래프트 직후 “선발진이 나름 안정된
상황에서 불펜진을 두껍게 하는 것이 이
번 드래프트의 1차 목표였다”고 설명했
다. 두 외국인투수 더스틴 니퍼트∼마이
클 보우덴과 장원준∼유희관으로 이어
지는 선발 로테이션은 현재 손댈 곳이 없
다는 판단 하에 보다 문제가 시급한 불펜
진에눈을돌린것으로해석된다.

주축투수들의 군 입대 문제도 고려대

상이었다.윤 부장은 “5선발 허준혁과 필
승조 윤명준이 올 시즌이 끝나면 군에 입
대할 가능성이 높다”며 “둘이 빠지면 선
발 마운드와 불펜진에 공백이 생기기 때
문에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”
고말했다.

이 같은 고민 끝에 선택한 박치국은
‘싸움닭 기질’로 정평이 나있다. 신체조
건은 176cm·80kg으로 왜소한 편이지만
마운드 위에선 최고구속 145km의 직구
와 120km대 중반 슬라이더로 배짱 있는
투구를 선보인다. 최고 장점으로 꼽히는
견제능력은 고교무대 최고 수준이다.
1루 견제를 한 경기에 2∼3개씩 거뜬히
잡아내는 순발력은 1군에서도 충분히 통
할것이라는게스카우트팀의설명이다.

박치국의 각오도 남다르다. 박치국은
“선발 욕심은 없다. 그러나 꼭 팀의 마무
리를 맡고 싶다”며 포부를 밝혔다. 고등
학생다운 모습도 엿보였다. 박치국은
“키가 작은 편이다. 20대가 돼도 키가 자
란다는 말이 있던데 앞으로 몇 cm라도
컸으면좋겠다”며수줍게웃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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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불펜강화’위해사이드암 2명택한두산

박치국·최동현 신인 1순위로 선택

편집｜심승수 기자 sss23@donga.com

‘타율 3할-30홈런-100타점’은 타자
들의 꿈이다. 정교함, 파워, 클러치능력
까지 중심타자라면 가져야할 3박자를
가늠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다. 그
런 의미에서 NC 에릭 테임즈(30·사진)
는 KBO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라 할만
하다.

테임즈는 23일 마산 KIA전 3회 2사
만루서 상대 선발 김윤동의 시속 132k
m짜리 슬라이더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
을 넘겼다. 0-0으로 팽팽하게 흘러가던
경기흐름을 단번에 NC로 가져오는 그
랜드슬램(개인 6호, 시즌 42호, 통산
755호)을 쏘아 올렸다. 이 만루홈런으
로 4타점(103타점)을 추가하며 역대
6번째로 3년 연속 100타점을 달성했다.
그는 지난달 27일 대구 삼성전 2-8로
뒤진 6회 무사 1·3루서 시즌 30홈런을
때려냈다. 역대 5번째로 3년 연속 30홈
런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. 여기에 3년
연속 타율 3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
보인다. 그는 2014년 타율 0.343,
2015년 타율 0.381이라는 고타율을 기
록했다. 올해도 23일까지 101경기에서

타율 0.335를 올리고 있다.
테임즈의 장점은 꾸준함이다. 결코

쉽지 않은 일이다. 그는 지난해 KBO리
그 MVP다. 위협적인 타자를 향한 상대
팀의 경계는 심할 수밖에 없다. 그러나
정작 본인은 “견제는 늘 있어왔다. 나
는 내가 할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”
며 개의치 않았다. 물론 말은 담담하게
했지만 속으로는 독기를 품었다. 안타
3개를 쳐도 불만족스러우면 경기가 끝
나고도 추가로 훈련을 하고 귀가해야
직성이 풀렸다. 팀을 생각하는 마음도
크다. 그는 경기 후 “기록을 달성해 무
척 기분 좋다”고 기뻐했지만 “3년 연속
100타점은 내 앞에 주자들이 많이 나가
줘서 얻을 수 있는 기록이다. 열심히 출
루해준 타자들에게 고맙다”고 공을 돌
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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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만루홈런’ 테임즈, 3년연속 100타점
KIA전 4타점추가로 103타점기록
역대 6번째…“출루해준 선수 덕분”

양준혁 MBC스포츠+ 해설위원은
2010년 삼성에서 은퇴했다. 유니폼을
벗는 순간 양 위원은 최다안타와 홈런,
타점까지 모두 통산 1위에 올라있었
다. 2012년 이승엽이 KBO리그로 돌
아오자 양 위원은 오랜 시간 한 팀에서
뛰었던 이승엽에 대해 “홈런과 타점 기
록은 이승엽이 무조건 다 깰 것”이라고
말했다.

홈런은 2013년에 깨졌다. 그리고
2016년 이승엽은 타점 부문에서 양 위
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. 또 하나 대기
록 탄생이 바로 눈앞에 왔다.

23일 대구 라이온즈파크. 많은 관심
이 이승엽의 한일 통산 600홈런에 쏠려
있었다. 특히 이승엽은 2013년 6월
20일 문학구장에서 SK 윤희상을 상대
로 KBO리그 통산 352호 홈런을 때렸
다. 양준혁의 351호를 뛰어넘는 통산

홈런 신기록이었다. 공교롭게도 이날 S
K 선발은 윤희상이었다. 3년 전 홈런
기록 순간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. 이
승엽은 “홈런보다 팀이 이겼으면 좋겠
다”고 말했다.

중심타자로 팀 승리를 이끄는 가장
큰 공헌은 홈런도 중요하지만 역시 타
점이다. 이승엽은 이날 경기 전까지
1388타점을 기록하고 있었다. 양준혁
의 1389타점에 단 1개 차 뒤진 기록이

었다.
2회 중견수 플라이, 3회 삼진을 당한

이승엽은 4회 2사 1·2루 타석에 섰다.
볼카운트 1B-2S, 불리한 상황, 윤희상
은 131km 포크볼로 이승엽에게 삼진
을 노렸다. 그러나 정확한 타격으로 공
을 때렸고 중견수 앞 안타로 2루 주자
박한이가 홈을 밟았다.

이승엽이 통산 1389타점으로 KBO
리그 통산타점 타이기록을 달성하는 순
간이었다. 양준혁은 18시즌 2135경기
만에 1389타점을 올렸다. 이승엽은
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 일본
에서 뛴 8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KBO리
그에서 14시즌 2135경기에서 같은 숫
자의 타점을 기록했다.

역대 타점 기록 1∼10위 중 현역 선
수는 이승엽을 제외하고 3명이 있다.
3위와 5위 이호준(40·NC)과 홍성흔
(39·두산)이 각각 1210점, 1120점으로
3∼4위다. 한화 김태균(34)은 1113타점
을 기록하며 역대 6위에 올라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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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승엽 1389타점…또하나의전설썼다
SK전1타점추가…양준혁과나란히
일본서 뛴 8년의 공백 딛고 대기록

삼성 이승엽이 2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SK와 홈경기 4회말 2사 1·2루서 1타점 중
전 적시타를 날리며 통산 1389타점으로 역대 최다 타점 타이를 기록했다.

<KBO 역대 최다>


